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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 22.(월) 09:00 배포 2025. 12. 22.(월) 08:30

디자인·브랜드로 활력을 더한 북수원시장에서 현장 소통
- 지식재산처, 북수원시장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12.22.) -

【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2. 22.(월) 14시 20분 북수원시장(경기 수원시)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는 북수원시장 
상인회와 관계자들이 함께해 공동브랜드 도입 이후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북수원시장은 ’24년 지식재산처의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간판·포장재·홍보물 
등에 적용하여 노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은 시장 상인이 직접 참여해 시장 고유의 
역사와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민생중심 사업이다. 지식재산처는 매년 여러 전통시장*을 
선정해 브랜드 개발, 권리화, 굿즈 제작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4년) 20개 시장 → (25년) 24개 시장 → (26년 목표) 34개 시장

 이번 북수원시장 방문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점검
하고, 정책 보완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계획되었다. 지식재산처는 물가·
금리·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브랜드 경쟁력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심우현 상인회장은 “브랜드 통일을 계기로 시장 인지도가 높아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의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전통시장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
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끊이지 않도록 지식재산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전통시장이 지닌 고유한 매력 위에 지식재산을 
더하면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힘이 커진다”며 “민생에 힘이 되는 전통
시장 공동브랜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북수원시장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 행사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선웅 (042-481-8621)

지역지식재산과 담당자 사무관 진용석 (042-481-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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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북수원시장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 ‘25. 12. 22.(월) 14:20 ~ 15:20

ㅇ (장소) (탐방) 북수원시장(경기 수원) / (간담회) 상인회 회의실(2층)

ㅇ (참석자)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정책국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경기지식재산센터장, 북수원시장 상인회장 등 시장상인, 문광형사업단장,

경기도의회 의원, 파장동 동장,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등

□ 세부 일정

시간(소요) 행사내용 비고

14:20∼14:40

20‘  민생현장 탐방
구매 및 격려,

IP지원 성과 점검

(5‘) 솥뚜껑매운오뎅 음식점/분식(상표출원 지원)

(5‘) 부엉이네빵 음식점/빵(상표출원 지원)

(5‘) 선영청과 도소매업/과일

(5‘) 솔나무떡집 음식점/떡

14:45∼15:05 20‘ 간담회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15:05∼15:10 5‘ 구매물품 기부

15:10∼15:20 10‘ 기념 촬영


